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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태준의 소설은 사회의식이 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실상 그렇지 않다. 『해방전후』를 통해 나타난 작가의 사회의식과 현실인식 그리고 월북사건과 해방공간에서의 활동을 참작해 볼 때, 해방으로 외적 상황이 유리해졌다 할지라도 작가의식이 그렇게 급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사회의식을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작가의식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었던 식민지하에서 이태준은 주로 장편소설의 기독교인 주인공을 중개자로 내세워 농촌계몽과 사회변혁, 이상사회의 실현이라는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고 있다. 즉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의 구도처럼, 이상사회 건설에 대한 꿈을 기독교인을 중개자로 삼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소 통속적이라고 평가되는 장편소설을 통해 이태준이 기독교인 주인공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투사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이태준은 사회 구원이나 계몽운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개인의 구원에 치우치거나 교세의 확장을 위한 포교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태준의 사회의식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소설적 활용을 촉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태준의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기독교 이미지는 보편적이기 보다는 식민지 지식인들이 추구하는 정신적이고 초월적인 가치가 강조된 이상적 기독교 이미지이다. 기독교인 이미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천사, 선한 사마리아인, 성모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는 위선자, 변절자의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는 이상과 현실의 갈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은 『청춘무성』의 원치원 목사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된다. 결과적으로 이태준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정신적이고 초월적인 가치를 지향하면서 공동의 선을 이루고 세속적 삶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미지로 조화롭게 귀결된다. 하지만 이것은 이태준이 바라는 이상적 이미지일 뿐 다소 비현실적이다. 이와 같이 투사된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치를 과도하게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상적 이미지와 현실 이미지의 괴리감을 초래하는데 일조하였다.

        

        
          
            초록
          
        

        
          Although Lee Taejun's novels have been criticized as having a weak social consciousness, but it’s not true. Considering the artist's sense of society and reality through Haebangjeonhu(Before and After liberation), the activities in the time of liberation, and his defection to North-Korea, he had a sensitive social consciousness. Even considering external changes like a liberation, we are wondering if the artist’s consciousness can be changed so easily. The artist living in a society has both a social self and a creative self. When the social self is threatened, the artist becomes immersed in the creative self and conceals the social consciousness in his work. 

          Under the colonialism, in which the artist's consciousness could not be revealed completely, Lee Taejun projected his desire for social transformation and realization of ideal society by introducing the Christian protagonists as an intermediary for his ideal society. In other words, like a triangle of desire of R. Girard 's , he dreamed of constructing the ideal society through a mediator of Christians. In this article, I try to reveal the social consciousness that Lee Taejun projected by analyzing the images of Christian characters in his novels. 

          Lee Taejun was positive about the social salvation and enlightenment movement, but he showed a negative perception toward the salvation of the individual or the propagation of the cross. The images of Christians in Lee TaeJun's novels are Angel image, Good Samaritan image, and Virgin image on the positive side. On the other hand, the images of hypocrites and apostates can be considered as negative images. He has also dealt with the conflict between ideals and reality, and this dichotomous image is overcome by Pastor Won chiwon, the main character of Cheongchunmuseong(A Luxuriant Youth). The image of a desirable Christian presented by Lee Taejun is harmonized with the image of human pursuing holiness in a secular life, forming a common good beyond the dichotomy of ideal and reality. But this is only the ideal image that Lee Taejun wants. The images of the projected Christians thus exaggerated the expectation about Christians and consequently contributed to the gap between the ideal image and the re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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